
중앙바이오텍, 횡령액 105억원 수준
서울중앙지검, 전직 임직원 3명 기소 … 횡령 45억원에 60억원 분식

100억원대 회사 자금과 자산을 횡령하고 분식결산을 한 코스닥 상장기업 전직 임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7월28일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분식결산한 혐의(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코스닥기업 중앙바이오텍의 전 회장 황모(52)씨와 전 대표이사 김모씨, 구조조정본

부장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회사를 인수한 직후인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45억원을 횡령하고 60억원 상당의 사옥과 공장 등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10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3차례 결산을 하면서 회사에서 거액의 돈이 사라진 사실을 감추고자 있지도 않은 대여금과 선급

금이 131억-161억원에 달하는 것처럼 분식결산하고 이를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바이오텍은 동물사료 및 의약품을 만들어온 우량 코스닥기업이었으나 2010년 4월 자본금 전액 잠식으

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황 전 회장은 횡령사건과 별개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감사보고서를 조작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회계사 고모(63)씨는 4월 경기

도 성남시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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